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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운율구 경계짓기와 억양패턴에 대한 음향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이주여성 

대상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운율 특성에서 이주집단이 한국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한국집단은 첫 어절을 100% 강세구로 읽은 반면, 이주집단은 거의 억양구로 실현하였으며 이주여성들

은 첫 분절음에 따라 달라지는 강세구의 첫 음조의 패턴 습득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집단보다 훨씬 다양

한 첫 어절의 억양패턴들을 보였다. 몇몇 운율 특성에서는 이주집단 간에도 차이를 보였으며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필리핀집단이 베트남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집단에 가까운 특성을 보였다. 문장 내 평균 억양구 

수는 베트남집단이 필리핀집단보다 많았으며 가부의문문의 문미 경계음조는 필리핀집단은 한국집단처럼 ‘H%’로만 

실현한 반면, 베트남집단은 ‘H%’뿐만 아니라 ‘HL%’로도 실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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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development of Korean teaching programs 
for immigrant wom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rough the acoustic analysis of their prosodic phrasing and 
intonation pattern. The results showed that immigrant women showed some differences in most of the prosodic 
characteristics from a Korean women’s group: Immigrant women realized the first word of a sentence in an 
intonational phrase while Korean women did in an accentual phrase. They also haven’t yet correctly learned the 
tone type of the first of an accentual phrase which differs depending on the type of its first segment yet. As a result, 
they showed many diverse intonation patterns compared to Korean women. Furthermore, the immigrant women’s 
groups showed some differences between them in a few prosodic characteristics. Philippine women, whose 
residence duration in Korea is relatively longer than that of Vietnamese women, were more similar to Korean 
women: Vietnamese women read a sentence with a larger number of intonational phrases than Philippine women 
did. And they realized sentence-final boundary tone of a yes-no question not only in ‘H%’ but also in ‘HL%’ while, 
like Korean women, Philippine women did only in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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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남

성의 이주여성과의 결혼의 증가로 다문화가정이 급

격히 증가하면서 이 여성들의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서의 적응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1] 
대부분의 이주여성의 경우 결혼 전 한국어를 접한 

경험이 거의 없다. 따라서 이들의 한국어 능력은 자

녀들의 언어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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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능력이 떨어질 경우, 자녀들의 언어발달이 지체

되고 또래 아동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2] 어머니의 언어능력이 다문화

가정 아동의 통합언어연령, 언어표현, 언어이해 및 

어휘이해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한국어 능력은 언어능력, 읽기

능력, 음운인식능력에서 단일문화가정 아동에 비해 

낮고,[3,4]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발달이 단일문화가

정 아동보다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5] 조음정확도에

서 자음정확도가 낮으며 조음명료도에서 단어명료

도와 문장명료도가 단일문화가정 아동과 비교해 차

이가 있고 발달적인 음운변동의 경우 종성생략 변동

에서 언어환경 간 차이가 있었으며,[6] 발화길이가 짧

고 제한적인 형태소를 사용하였다.[7] 다문화가정 아

동과 단일문화가정 아동의 발화속도와 쉼 특성 비교

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이 단일문화가정 아동보다 말

속도, 조음속도 모두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8] 다문

화가정 아동이 우리말 강세구 억양패턴은 잘 습득하

고 있지만, 음절수가 증가할수록 단일문화가정 아동

에 비해 억양구 수가 증가하고 문미 억양구 경계음

조 패턴에서 예/아니요를 묻는 가부의문문의 전형

적인 억양패턴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

여주었다.[9]1)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한국

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전 연구를 살펴보

면 어머니의 한국 거주기간이 길고, 한국어능력이 

높을수록 그들 자녀의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 그리고 다문화가정 아동과 단일문화가정 

아동의 조음발달은 서로 유사하지만 조음능력의 발

달과 수행력이 느리며 조음오류가 어머니의 모국어

와 관련이 있다.[10] 이렇듯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문제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에 따라서 

자녀의 언어발달과 언어능력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주여성의 한국어 발화 

특성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

로 이주여성 대상 한국어 교육의 프로그램 방향이 

1) 다문화가정 아동의 한국어 7개 단모음의 모음사각도가 베

트남아동의 경우 전진하향의 경향을 보이지만 면적에서는 

단일문화가정 아동과 차이가 없어 다문화가정 아동이 모음

습득에는 큰 어려움을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다.
[13]

설정되어야 한다.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에 관한 선행연구 중 운율적 

특성에 관한 연구를 보면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발

화속도는 한국 여성에 비해 느리고 쉼 지속시간이 

길며 그 빈도 또한 높았다.[11] 본 연구는 발화속도와 

쉼 특성 외에 다른 운율적 특성들은 어떤 양상을 보

일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

은 한국어의 운율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고 습득하고 

있는지를 한국어 운율의 음운론적 기술 모델인 

K-ToBI(Korean Tone and Break Indices) 레이블링 규약
[12]
에 근거한 운율구 경계짓기(prosodic phrasing)와 억

양패턴 분석을 통하여 한국여성과 이주여성들 간의 

운율 특성 차이를 살펴보고자한다. 또한 이를 토대

로 이주여성 대상 한국어교육 방향 설정에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2.1 피험자

화자는 한국여성, 필리핀여성, 베트남여성 각각 5
명씩 총 15명이다. 필리핀여성의 거주기간은 평균 

9.5년, 베트남여성의 거주기간은 평균 4.2년으로 필

리핀여성이 베트남여성과 비교해 두 배 이상의 거주

기간 차이를 나타냈다. 이주여성의 최종학력은 베트

남여성 5명 중 4명이 고졸, 1명이 중졸이며 필리핀여

성 5명은 모두 대학교 교육을 받았다. 또한 필리핀여

성 4명은 학원과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등 사회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반면, 베트남여성은 다문

화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며 자국 출신 이주여성들

과의 친목활동을 통한 제한된 사회참여를 하고 있었

다. 집단 간의 이러한 차이 외에 이주여성 각 집단 내

에서 피험자 간 한국어 구사능력이나 언어검사에서 

차이를 보이긴 했으나 본 연구의 관심 대상인 운율

적 특성에서는 연구자의 청각적 판단 결과 피험자 

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아 집단 간 비교에 큰 문제

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녹음 

당시 한국여성은 전북 출신으로 전북 전주와 익산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필리핀여성은 전북 전주에, 베
트남여성은 전북 장수에 거주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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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문장 읽기자료

Table 1. Reading Material.

문장유형 첫 어절 음절수 문장

평서문

2 나는 영아를 미워해요.

3 영미는 영아를 미워해요.

4 영만이는 영아를 미워해요.

5 영만이네는 영아를 미워해요.

6 영이 어머니는 영아를 미워해요.

5(강자음) 형민이네는 영아를 미워해요.

가부의문문

2 너는 영아를 미워하니?

3 영미는 영아를 미워하니?

4 영만이는 영아를 미워하니?

5 영만이네는 영아를 미워하니?

6 영이 어머니는 영아를 미워하니?

5(강자음) 형민이네는 영아를 미워하니?

2.2 읽기자료

문장 읽기자료는 평서문과 가부의문문 각각 6개
로 모든 문장은 성대진동이 지속되어 피치곡선에 끊

김이 없게 하기 위해 유성음으로만 구성된 문장을 

사용하였다2). 평서문과 가부의문문 모두 첫 어절을 

2개에서 6개로 음절수를 늘려가며3) 운율구 경계짓

기(phrasing)와 억양패턴을 살펴보았다. 또한 강자음

(유기음, 경음, /ㅎ/, /ㅅ/)으로 시작하는 강세구 억양

패턴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즉, ‘L’이 아니라 ‘H’로 시

작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ㅎ/로 시작하는 ‘형민이

네는’을 추가하였다. 각 문장은 3번씩 반복하게 하였

으며 무작위 순으로 섞어 읽게 하였으며 총 540문장

(12개 문장 × 3개 집단 × 5명 × 3번 반복)을 녹음하였다. 

2.3 녹음 및 분석

피험자들의 발성녹음은 소음이 거의 없는 조용한 

장소에서 노트북에 헤드셋을 연결한 후, 음성편집소

프트웨어 Cool Edit Pro2를 이용하여 16 bit, 16 kHz, 
mono channel로 실시하였다. 피험자는 헤드셋을 쓰

2) 이 문장들은 기본적으로 K-ToBI 레이블링 규약
[12]

에서 

가지고 온 것이며 약간의 변형이 가미되기도 했다. ‘미워

해요’, ‘미워하니’의 /ㅎ/는 무성음이지만 모음 사이에서 

유성음화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피치곡선에 끊김이 나

타나는 경우가 드물다.

3) 6음절 ‘영이 어머니는’은 두 개의 어절로 구성되어 이 경우

는 첫 두 어절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고 최대한 편안한 상태에서 읽도록 하여 녹음을 실

시하였다.
녹음된 음성 자료의 운율구와 억양패턴 분석은 

K-ToBI 레이블링 체계에 근거, praat 5131 음성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2음절에서 6음절까지 음절

수를 달리한 첫 어절의 억양패턴, 2)강자음으로 시작

하는 어절의 억양패턴, 3)문장 내 강세구 수와 억양

구 수 집계를 통한 운율구 경계짓기 양상과 4)문미 억

양구 경계음조 패턴을 살펴보았다. 분석은 청각적 판

단과 함께 음도 곡선(pitch contour)과, 파형(waveform), 
그리고 스펙트로그램을 동시에 이용하여 이루어졌

다(그림 1 참조)4). 분석은 기본적으로 제 1저자에 의

해 이루어졌으며 제 2저자는 무작위로 10% 정도의 

자료를 선정하여 분석하였으며 두 분석자 간의 분석

결과 일치도는 95%였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두 

분석자 간 논의를 통하여 한 가지 결과를 도출하였

다. 이외 자료 중에서도 제 1저자가 분석결과에 확신

이 서지 않는 경우, 제 2저자와 같이 분석을 시도하여 

한 가지 결과를 도출하였다. 

4) 그림 1은 이주여성의 가부의문문 ‘영미는 영아를 미워하

니?’ 발화의 한 예이다. 이 피험자는 각 어절을 H% 경계

음조를 가진 억양구로 실현시키고 있으며 억양구 간 휴지

는 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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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억양분석의 예

Fig. 1. Demonstration of intonation analysis.

표 2. 첫 어절의 운율구 유형

Table 2. Prosodic phrase types of the first word.

문장유형 운율구 유형 한국집단 필리핀집단 베트남집단

평서문
강세구 100% 11.1% 4.4%

억양구 0% 88.9% 95.6%

의문문
강세구 100% 13.3% 0%

억양구 0% 86.7% 100%

III. 결과 및 논의

3.1 첫 어절의 운율구 특성과 억양패턴

표 2에서와 같이 첫 어절을 한국집단이 평서문과 

의문문 모두에서 100% 강세구로 읽은 반면 필리핀

집단이 베트남집단에 비해 강세구로 읽은 경우가 많

긴 하지만(평서문 11.1% 대 4.4%, 의문문 13.3% 대 

0%) 두 집단 모두 억양구로 실현한 비율이 한국집단

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비록 한국집단처럼 

100% 강세구로 읽지는 않았으나 필리핀집단은 첫 

어절의 음절수가 적을 때 첫 어절을 강세구로 실현

시키는 경우도 더러 관찰되었다. 예를 들어, 필리핀

집단은 첫 어절이 2음절인 ‘나는’은 15회 중 6회, ‘너
는’은 15회 중 10회 강세구로 실현시켰다. 반면, 베트

남집단에서는 강세구 실현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나는’ 15회 중 2회, ‘너는’ 15회 중 0회).
첫 어절을 강세구로 읽은 경우의 억양 형태를 살

펴보면, 한국집단은 2음절 ‘L Ha’에서 시작하여 음절

수가 증가할수록 ‘L L+ Ha’를 거쳐 ‘L +H L+ Ha’ 패턴

으로 변하였다. 반면, 이주집단들은 음절수가 증가

하면서 강세구로 읽은 경우가 거의 없어 억양 패턴

의 변화를 볼 수 없었다.
표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첫 어절을 대부분 

억양구로 읽은 이주집단은 다양한 유형의 억양 패턴

을 보였다. 첫 어절의 음절수가 증가할수록 보다 많

은 유형의 억양 패턴이 나타났으며 2음절 2~4개 유

형에서 6음절 11개 유형까지 나타났다. 이렇게 다양

한 유형이 나타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첫 어절을 하

나의 강세구이자 하나의 억양구로 실현시키는 경우

에서부터 하나의 억양구 안에 두 개의 강세구로 실

현시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두 개의 억양구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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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첫 어절을 강세구로 실현한 경우의 억양패턴과 빈도(해당 억양패턴 횟수/첫 어절을 강세구로 실현시킨 경우의 총 횟수)

Table 3. Intonation pattern of the first word when it is realized in an accentual phrase and its frequency (frequency 

of the intonation pattern under question/total number of cases where the first word is realized in an 

accentual phrase).

문장유형 첫 어절(음절수) 첫 어절 억양유형
국적

한국 필리핀 베트남

평서문

나는(2)
L Ha 15/15 6/6 0/2

L La 0/15 0/6 2/2

영미는(3)

L Ha 12/15 0/3 0/0

L L+ Ha 3/15 0/3 0/0

H +H L+ Ha 0/15 2/3 0/0

H L+Ha 0/15 1/3 0/0

영만이는(4) L +H L+ Ha 15/15 0/0 0/0

영만이네는(5)

L Ha 1/15 0/0 0/1

L L+ Ha 2/15 0/0 0/1

L +H L+ Ha 12/15 0/0 0/1

H Ha 0/15 0/0 1/1

영이 어머니는(6)

L Ha 2/15 0/1 0/1

L L+ Ha 1/15 0/1 0/1

L +H L+ Ha 12/15 0/1 0/1

H +H L+ Ha 0/15 1/1 0/1

L Ha L Ha 0/15 0/1 1/1

형민이네는(5) H +H L+Ha 15/15 0/0 0/0

의문문

너는(2)
L Ha 15/15 7/10 0/0

H Ha 0/15 3/10 0/0

영미는(3)
L Ha 14/15 0/0 0/0

L L+ Ha 1/15 0/0 0/0

영만이는(4)
L +H L+ Ha 15/15 0/1 0/0

H +H L+ Ha 0/15 1/1 0/0

영만이네는(5)

L Ha 0/15 0/2 0/0

L L+Ha 0/15 0/2 0/0

L +H L+ Ha 15/15 1/2 0/0

H +H L+ Ha 0/15 1/2 0/0

영이 어머니는(6)
L +H L+ Ha 15/15 2/3 0/0

H +H L+ Ha 0/15 1/3 0/0

형민이네는(5)
L +H L+ Ha 0/15 1/3 0/0

H +H L+ Ha 15/15 2/3 0/0

현시키는 경우까지 윤율구 경계짓기에 있어 다양한 

유형을 보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아래에서 

살펴본 것처럼, 첫 음조의 유형이나 마지막 음조의 

유형에서 이주집단이 한국집단과는 다른 유형들을 

보인 것도 또 다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외 또 다른 

이유로는, 이주집단의 경우, 첫 어절의 음절수가 증

가할수록 즉, 평서문의 ‘영만이네는’ ‘영이 어머니

는’ ‘형민이네는’, 가부의문문의 ‘영만이네는’과 ‘형
민이네는’에서 현재 K-ToBI 규정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억양 패턴도 보였다. 즉, 둘째 음절 ‘+H’에서 끝 

둘째 음절 ‘L+’까지 서서히 내려와 ‘L +H L+ H%’ 패
턴 대신, 둘째 음절 ‘+H’에서 셋째 음절로 바로 음조

가 내려와 끝 둘째 음절까지 낮음 음조가 지속되다 끝 

음절에서 고음조로 올라가는 패턴이다.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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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첫 어절을 억양구로 실현한 경우의 억양패턴과 빈도(해당 억양패턴 횟수 /첫 어절을 억양구로 실현시킨 경우의 총 횟수) 

Table 4. Intonation pattern of the first word when it is realized in an intonational phrase and its frequency (frequency 

of the intonation pattern under question/total number of cases where the first word is realized in an 

intonational phrase).

문장유형 첫 어절(음절수) 억양패턴
국적

한국 필리핀 베트남

평서문

나는(2)

L H% 0/0 6/9 10/13

L L+ H% 0/0 3/9 0/13

H H% 0/0 0/9 3/13

영미는(3)

L L+ H% 0/0 9/12 12/15

L +H L+ H% 0/0 2/12 0/15

H L+ H% 0/0 1/12 0/15

H H% 0/0 0/12 3/15

영만이는(4)

L L+ H% 0/0 2/15 12/15

L +H L+ H% 0/0 7/15 0/15

H +H L+H% 0/0 4/15 1/15

L L+ Ha L L+ H% 0/0 1/15 0/15

L +H L+ LH% 0/0 1/15 0/15

H H% 0/0 0/15 2/15

영만이네는(5)

L +H L+ H% 0/0 3/15 2/14

H +H L+ H% 0/0 5/15 2/14

L +H L L+ H% 0/0 3/15 0/14

L L +H%, L L+ H% 0/0 2/15 0/14

L H%, L L+ H% 0/0 1/15 0/14

L L+ Ha L L+ H% 0/0 1/15 0/14

L L+ H% 0/0 0/15 10/14

영이 어머니는(6)

L +H L+ H% 0/0 2/14 1/14

H +H L+ LHL% 0/0 1/14 0/14

L +H L L+ H% 0/0 2/14 3/14

L Ha L L+ H% 0/0 1/14 0/14

L H%, L L+ H% 0/0 4/14 1/14

L L+ Ha L L+ H% 0/0 3/14 0/14

L +H L+ LH% 0/0 1/14 0/14

L L+ H% 0/0 0/14 4/14

L La L L+ H% 0/0 0/14 2/14

H H%, H H% 0/0 0/14 2/14

H H%, L H% 0/0 0/14 1/14

형민이네는(5)

L L+ H% 0/0 0/15 7/15

L +H L+ H% 0/0 4/15 0/15

H +H L+ H% 0/0 6/15 6/15

L +H L L+ H% 0/0 3/15 0/15

L L+ H%, L L+ H% 0/0 1/15 0/15

L L+ Ha L L+H% 0/0 1/15 0/15

L La L L+ H% 0/0 0/15 1/15

L Ha L+ H% 0/0 0/15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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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계속

Table 4. Continued.

의문문

너는(2)

L H% 0/0 3/5 8/15

L L+ H% 0/0 2/5 3/15

H H% 0/0 0/5 3/15

H L% 0/0 0/5 1/15

영미는(3)

L L+ H% 0/0 10/15 12/15

H H% 0/0 0/15 3/15

L +H L+ H% 0/0 1/15 0/15

H L+H% 0/0 1/15 0/15

H+H L+LHL% 0/0 3/15 0/15

영만이는(4)

L L+ H% 0/0 3/12 12/15

H H% 0/0 0/12 3/15

L +H L+ H% 0/0 5/12 0/15

H +H L+ H% 0/0 3/12 0/15

H +H L+ LHL% 0/0 1/12 0/15

영만이네는(5)

L L+ H% 0/0 1/13 12/15

L +H L+ H% 0/0 3/13 0/15

H +H L+ H% 0/0 4/13 3/15

L +H L L+ H% 0/0 2/13 0/15

L L+ H%, L L+ H% 0/0 3/13 0/15

영이 어머니는(6)

L +H L+ H% 0/0 3/12 0/15

L L+ H% 0/15 0/12 6/15

L La L L+ H% 0/15 0/12 3/15

H H%, H H% 0/15 0/12 3/15

L Ha L L+ H% 0/15 2/12 2/15

L H%, L L+ H% 0/15 4/12 1/15

L L+ Ha L L+ H% 0/15 3/12 0/15

형민이네는(5)

H H% 0/15 2/12 1/15

L +H L+ H% 0/15 3/12 0/15

L L+ H% 0/15 0/12 8/15

H +H L+ H% 0/15 3/12 6/15

L +H L L+ H% 0/15 2/12 0/15

L L+ H%, L L+ H% 0/15 2/12 0/15

는 음조의 변화점을 다 기술하여 ‘+H’ 뒤에 ‘L’을 첨

가한 ‘L +H L L+ H%’로 분석하였다. 
첫 어절의 첫 음조 유형을 살펴보면 한국집단은 

강자음으로 시작하는 ‘형민이네는’을 ‘H’로 시작하

였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모두 ‘L’로 시작하였다. 그
러나, 특이하게도 필리핀집단의 경우 ‘형민이네는’
을 강세구로 실현한 2회 모두 ‘H’로 실현하고 있긴 

하지만, 표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필리핀집단과 

베트남집단 모두 첫 분절음이 강자음이 아닌데도 

‘H’로 시작하는 경우와 강자음으로 시작하는 ‘형민

이네는’을 ‘L’로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관찰되었다. 
마지막 음절의 음조는 강세구로 실현시킨 경우 한

국집단과 필리핀집단은 강세구의 마지막 음조의 전

형인 고음조 ‘Ha’로 실현시키고 있다. 반면 베트남집

단의 경우에는 강세구로 실현시킨 4회 중 2회는 ‘Ha’
로 나머지 2회는 ‘La’로 실현시키고 있다. 그리고 대

부분 첫 음절을 억양구로 실현시킨 이주집단의 경

우, 억양구 경계음조를 거의 대부분 ‘H%’ 또는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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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문장 내 강세구 출현빈도(총 출현횟수/총 문장수) 

Table 5. Frequency of accentual phrases in a sentence (total frequency/total number of sentences).

문장유형 음절수
평균 강세구 수

한국 필리핀 베트남

평서문

나는(2) 3(45/15) 3(45/15) 3(45/15)

영미는(3) 3(45/15) 3(45/15) 3(45/15)

영만이는(4) 3(45/15) 3(45/15) 3(45/15)

영만이네는(5) 3(45/15) 3.2(48/15) 3(45/15)

영이 어머니는(6) 3(45/15) 3.26(49/15) 3.26(49/15)

형민이네는(5) 3(45/15) 3.1(46/15) 3(45/15)

평균 3 3.08 3.04

의문문

너는(2) 3(45/15) 3(45/15) 3(45/15)

영미는(3) 3(45/15) 3(45/15) 3(45/15)

영만이는(4) 3(45/15) 3(45/15) 3(45/15)

영만이네는(5) 3(45/15) 3.2(48/15) 3(45/15)

영이 어머니는(6) 3(45/15) 3.26(49/15) 3.26(49/15)

형민이네는(5) 3(45/15) 3.13(47/15) 3(45/15)

평균 3 3.1 3.04

로 고음조 경계음조로 억양구를 실현시키고 있다. 
위에 열거한 결과들을 종합하여보면, 그 원인에 

대한 검토는 추후연구에서 이루어져야겠지만 이주

집단은 아직 한국어의 전형적인 운율구 경계짓기나 

억양패턴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2 문장 내 운율구 출현빈도

한 문장 내 강세구는 표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

이 한국인의 경우 3개의 강세구를 보이는 반면 이주

집단의 경우는 첫 어절의 음절수가 증가하면서 한국

인과는 달리 강세구 수가 증가하고 있다. 강세구 증

가의 경향도 이주집단 간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

다. 예를 들어, 필리핀집단은 첫 어절이 5음절 이상

인 문장에서 강세구 수가 증가한 반면(예, ‘영만이네

는’을 ‘영만’과 ‘이네는’의 2개의 강세구로), 베트남

집단의 경우는 6음절 어절 ‘영이 어머니는’의 문장

에서만 강세구 수가 증가하고 있다. 즉, 어절의 음절

수가 많아지면 이주집단은 하나의 강세구로 실현하

기보다 중간에 강세구 또는 억양구 경계를 삽입하고 

있다. 단, ‘영이 어머니는’의 경우는 음절수도 증가

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 단어 경계가 있기 때문에 그 

경계에 강세구 또는 억양구 경계를 넣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장 내 억양구 평균 출현빈도는 표 6에서 볼 수 있

는 바와 같이 한국은 문장 내 1개의 억양구를 가지고 

있는 반면 이주집단은 음절수가 늘어날수록 억양구 

수도 많아졌는데, 평균 2개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집단(평서문 2.93개, 의문문 2.96개)이 필리핀

집단(평서문 2.2개, 의문문 2.01개)과 비교해 거의 1
개 더 많은 억양구를 나타냈다. 즉, 이주집단은 읽기

과제에서 음절수가 증가할수록 한 문장을 하나의 억

양구로 읽는 대신, 중간에 휴지를 넣거나 억양구 경

계음조를 얹음으로써 억양구의 수를 늘리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 문장을 하나의 억양구로 읽는다는 것은 문장 

전체를 하나의 강세구로 또는 문장 내의 어절들을 

억양구보다 적은 운율단위인 강세구로 실현시킨다

는 의미이다. 이주집단이 한 문장 내에서 어절들을 

강세구보다는 억양구로 실현하는 것이 어떤 요인에 

기인한 것인지는 추후연구에서 좀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나 여러 가능한 요인 중 단지 강세구 억

양 패턴의 습득이 어렵거나, 또는 한국어 읽기 자체

에 어려움이 있어 조음속도가 느려지고 따라서 어절

의 지속시간이 길어져 다음 어절을 읽기 전에 휴지

를 삽입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을 그 요인으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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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문장 내 억양구 출현빈도(총 출현횟수/총 문장수) 

Table 6. Frequency of intonational phrases in a sentence (total frequency/total number of sentences).

문장유형 음절수
평균 억양구 수

한국 필리핀 베트남

평서문

나는(2) 1(15/15) 1.93(29/15) 2.73(41/15)

영미는(3) 1(15/15) 2.06(31/15) 3(45/15)

영만이는(4) 1(15/15) 2.06(31/15) 2.93(44/15)

영만이네는(5) 1(15/15) 2.46(37/15) 2.86(43/15)

영이 어머니는(6) 1(15/15) 2.53(38/15) 3.2(48/15)

형민이네는(5) 1(15/15) 2.2(33/15) 2.86(43/15)

평균 1 2.21 2.93

의문문

너는(2) 1(15/15) 1.86(28/15) 2.93(44/15)

영미는(3) 1(15/15) 2.06(31/15) 2.8(42/15)

영만이는(4) 1(15/15) 1.93(29/15) 2.93(44/15)

영만이네는(5) 1(15/15) 2.13(32/15) 3(45/15)

영이 어머니는(6) 1(15/15) 2.13(32/15) 3.26(49/15)

형민이네는(5) 1(15/15) 2.06(29/15) 2.86(43/15)

평균 1 2.01 2.96

표 7. 평서문과 가부의문문의 문미 억양구 경계음조와 출현빈도(총 출현횟수/총 문장수)

Table 7. Sentence-final intonaional boundary tone and its frequency (total frequency/total number of sentences).

문장유형 억양패턴
국적

한국 필리핀 베트남

평서문

L% 90/90 48/90 70/90

HL% 0/90 40/90 19/90

H% 0/90 1/90 1/90

LH% 0/90 1/90 0/90

의문문

L% 0/90 0/90 1/90

HL% 0/90 1/90 18/90

H% 90/90 87/90 71/90

LH% 0/90 2/90 0/90

해볼 수 있겠다.
두 이주집단 모두 억양구 수가 한국집단보다 많지

만 이주집단 간에도 차이를 보여 필리핀집단은 베트

남집단보다 평균 억양구 수가 1개 적다. 그 이유 또한 

추후연구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겠지만 예측 가능

한 요인 중 한두 가지는 이들의 한국 거주기간이 길

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로 인해 한국어에 노출된 시간

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것이며 따라서 한국어 능력에 

차이가 날 것이다. 따라서 읽기능력이 보다 앞선 필

리핀집단은 주부와 술부 사이에만 억양구 경계를 넣

는 반면, 베트남집단은 각 어절 경계마다 억양구 경

계를 넣는다고 볼 수 있겠다. 

3.3 문미 억양구 경계음조 패턴

표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평서문의 문미억양

은 한국집단은 100% ‘L%’로 실현하는 반면, 필리핀

집단은 ‘L%’ 53.3%(48/90), ‘HL%’ 44.4%(40/90), 베트

남집단은 ‘L%’ 77.7%(70/90), ‘HL%’ 21.1%(19/90)로 

실현하고 있다. 한국집단과 달리 이주집단 여성은 

‘L%’만이 아니라 ‘HL%’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L%’와 ‘HL%’ 모두 평서문의 전형적인 내림조 

억양으로서 한국집단뿐만 아니라 이주집단 여성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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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서문의 문미억양을 제대로 습득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가부의문문의 문미억양은 한국집단은 

100% ‘H%’로 실현하는 반면 필리핀집단은 ‘H%’ 
96.7%(87/90), ‘LH%’ 2.2%(2/90), 베트남집단은 ‘H%’ 
78.9%(71/90), ‘HL%’ 20.0%(18/90)로 실현하고 있다. 
가부의문문에서 필리핀집단은 한국집단과 같이 오

름조 억양을 사용하나 베트남집단은 내림조 억양 

‘HL%’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 가부의

문문의 문미억양을 완전히 습득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IV. 결  론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억양의 음운론적 모델인 

K-ToBI를 기반으로 이주여성과 한국여성 발화의 운

율특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필리핀집단의 운율 특

성을 이해하고 이주여성 대상 한국어교육의 기초자

료로 제시하고자 함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문장 첫어절의 운율구 경계짓기와 억양

패턴을 살펴본 결과, 한국집단은 첫 음절을 강세구

로 읽은 반면 이주집단의 경우 거의 억양구로 실현

하였으며 특히 베트남집단은 의문문에서 모두 억양

구로 실현하였다. 이주집단은 또한 첫 어절이 강자

음으로 시작하지 않아도 H로 실현하는 경우가 있는

가하면, 강자음으로 시작하는 경우에 오히려 L로 실

현하는 경우도 관찰되었다. 첫 어절을 100% 강세구

로 읽은 한국집단은 2음절 어절은 ‘L Ha’로, 3음절 어

절은 ‘L Ha’나 ‘L L+ Ha’로, 4음절 이상 어절은 ‘L +H 
L+ Ha’로 실현하여, 음절수가 적은 경우 강세구의 중

간 음조(들)의 미실현(undershoot)을 보이다가 음절

이 4개가 되면서 강세구의 4개 음조를 다 실현시키

고 있다. 반면, 첫 어절을 대부분 억양구로 실현한 이

주집단은 음절수가 증가할수록 억양패턴이 다양하

게 나타났다. 2음절 첫 어절은 2~4개의 억양패턴인 

데 반해 6음절 첫 어절에서는 11개의 다양한 억양패

턴이 나타났다. 
둘째, 한국집단은 실험문장을 3개의 강세구, 1개

의 억양구로 읽는 반면, 이주집단은 음절수가 증가

할수록 강세구 수와 억양구 수, 특히 억양구 수가 확

연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필리핀집단은 한 문

장을 평균 2개의 억양구, 베트남집단은 평균 3개의 

억양구로 실현함으로써 이주집단 내에서도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셋째, 문미 억양구 경계음조는 평서문에서 세 집

단 모두 거의 ‘L%’ 또는 ‘HL%’의 내림조로 실현한 반

면 가부의문문에서는 한국집단과 필리핀집단은 ‘H%’
의 오름조로 실현한 반면 베트남집단은 ‘HL%’의 내

림조로 실현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관찰되었다. 
종합하자면, 본 연구에서 살펴본 대부분의 운율 

특성은 이주집단이 한국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흥미

로운 것은 한국집단과 차이를 보이는 이주집단 내에

서도 집단 간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한국집단은 

첫 어절을 100% 강세구로 읽은 반면, 이주집단은 거

의 억양구로 실현하는 점, 첫 어절의 억양패턴 또한 

이주집단은 한국집단보다 더 다양한 패턴들을 보인

다는 점은 한국집단과 이주집단의 차이를 보이는 예

다. 이는 아직 이주집단이 한국인과 유사한 운율구 

경계짓기나 시작 분절음에 따라 달라지는 강세구의 

첫 음조의 패턴 습득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주집단이 한국집단과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이주집단 간에도 차이를 보이는 운율 특성은 문장 

내 운율구 수와 문미 경계음조이다. 즉, 문장 내 평균 

억양구 수는 베트남집단이 3개, 필리핀집단이 2개로 

베트남집단이 1개 더 많으며 가부의문문의 문미억

양은 필리핀집단은 한국집단처럼 H%로, 베트남집

단은 H% 외에 가부의문문에는 잘 쓰이지 않는 HL%
로 실현하는 경우가 더러 관찰되었다. 이런 차이는, 
이주집단이 대체적으로 한국어의 운율 특성을 제대

로 습득하지 못하고 있지만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교육수준과 사회참여도가 높은 필

리핀집단이 문장 내 운율구 수나 문미 경계음조에서 

베트남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집단에 가까운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한국 내 거주기간, 사회

활동, 교육수준 등의 차이에서 오는 것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추후연구에서 이런 요인과 더불어 한국

어를 최초로 접한 시기, 한국어 학습기간, 하루 일과 

중 한국어 사용 시간, 사용 유형과 환경, 그리고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모국어의 영향 등을 고려한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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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주여성에 대한 한

국어 운율교육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자면, 한국어 

강세구와 기본 문장유형에 따른 적절한 문미 억양구 

경계음조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교
육을 통하여 이주여성의 문장발화에서 적절한 강세

구 실현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적은 수의 억양구로 

문장발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에 이어 기본 문장

유형에 따른 문미 억양구 경계음조에 대한 훈련이 

뒤따른다면 문장유형에 따른 적절한 경계음조와 함

께 보다 적은 수의 억양구로 자연스러운 문장발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이주여성의 한국어 습득에 대한 보다 

완벽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주여성의 분절음 습득에

서는 집단 간 어떤 차이를 보일지, 또는 분절음 습득

과 초분절음 습득 간 어려움의 차이는 없는 것인지 

등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주여성의 

운율 특성만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추후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주제 확장과 함께 피험자를 보다 많이 

확보하고 실험실 환경의 통제 문장 읽기과제를 넘어 

자발화 수집 및 분석 또한 필요할 것이다. 더 나아가

서 이러한 다문화 이주여성들의 운율 특성이 이들의 

문장 발화의 자연스러움에 미치는 영향도가 어느 정

도인지, 분절음과 운율 특성이 이들 발화의 명료도

와 자연스러움에 어떤 비중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지각 연구 또한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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